본 대화는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진실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안 떠오른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 침묵도 답입니다.
실제 장면과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적어 주세요.
[bookmark: _4i8en1magnjm]①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살면서 꼭 한 번 이기고 싶은 사람, 혹은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요.
· 누구인가요?
· 왜 그 사람인가요?
·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박지훈 가이드시절 후배 질투의 감정이야
조금만 더 적어 주세요.
지금 답에는 대상은 있지만,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와 그때의 감정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 누구인가요?
· 박지훈(가이드 시절 후배)
· 왜 그 사람이 떠오르나요?
· 어떤 일이 있었나요?
· 무엇을 이기고 싶나요?
·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이 신경 쓰였나요?
· 그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질투 외에도 분노, 억울함, 경쟁심,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허탈함, 초조함 등 무엇이 가장 강한가요?
가능하면 실제 장면 하나를 떠올려서 적어 주세요.
예를 들면:
"그가 손님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가 더 잘나가는 것 같았을 때..."
그 장면과 함께,
 왜 그 사람을 이기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주세요.
종종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게 돼.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 커리어 적으로 대외적인 기업들과 협업이 많아. 그런 기업들이 인정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부럽다고 느껴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인가요?
· 박지훈 (가이드 시절 후배)
왜 그 사람이 떠오르나요?
· 가끔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게 된다.
·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모습을 본다.
· 기업들이 그를 인정하고 먼저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 부럽다.
· 단순히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가 받고 있는 사회적 인정과 기회가 신경 쓰인다.
그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 질투
· 부러움
· 비교되는 느낌
·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

[bookmark: _a4gx23d6mf8s]② 알고 싶다
"알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영역이 있나요?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끌리는 분야요.
· 무엇인가요?
· 왜 그 분야에 끌리나요?
· 그것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영상 편집 기술이야. 나는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그게 영상 쪽이 강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 영상 편집 기술
왜 끌리나요?
·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다.
·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
· 말이나 글보다 영상이라는 형식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잘 전달한다고 느낀다.
그것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표현하고 싶은 마음
· 창작 욕구
·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설렘
· "내가 보는 세상을 남들도 보게 만들고 싶다"는 감정

[bookmark: _xrfpseu2iac0]③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꼭 한 번 세상에 내놓고 싶은 것이요.
· 무엇인가요?
· 왜 그것을 만들고 싶나요?
· 그것이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된 장면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책이야. 많이 팔리는 것을 넘어 해외 대부분에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벅차올라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 책
왜 만들고 싶나요?
· 단순히 책 한 권을 출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 혹은 자신이 발견한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 한국을 넘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더 넓은 사람들에게 닿는 모습을 꿈꾼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벅참
· 감동
·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느낌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만감

[bookmark: _8ozv12ctw0i1]④ 돕고 싶다
"돕고 싶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잘 됐으면 하는 사람,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이요.
· 누구인가요?
· 왜 그 사람을 돕고 싶나요?
· 그 마음 밑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 있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박지영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한이 큰 사람이야. 오래전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 내가 그런 마음이 강할 때 좋은 샘플이 되고 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인가요?
· 박지영
왜 그 사람을 돕고 싶나요?
·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고, 잘해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보인다.
·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떠오른다.
· 자신도 비슷한 시기에 좋은 본보기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었다.
· 그래서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그 마음 밑에 깔린 감정은 무엇인가요?
· 공감
· 연민
·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 과거의 자신을 향한 이해
·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bookmark: _cj28lwgdnky4]⑤ 모으고 싶다
"모으고 싶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돈, 사람, 기록, 신뢰, 영향력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 무엇을 모으고 싶나요?
· 왜 그것을 쌓고 싶나요?
· 그것이 충분히 쌓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돈과 기록이야. 나에게 돈은 누군가의 성취를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의 여유야. 그리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기록. 나의 자산이야. 오랜 기록으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얻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었어. 두 가지 모두 너무 소중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모으고 싶나요?
· 돈
· 기록
왜 그것을 쌓고 싶나요?
돈
·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니다.
·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특히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싶다.
· 그런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느낀다.
기록
· 자신의 중요한 자산이다.
· 오랜 기간 쌓인 기록 덕분에 많은 기회를 얻었다.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축적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느낀다.
충분히 쌓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자유
· 안정감
· 가능성
· 풍요로움
·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지금까지의 답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박지훈을 떠올릴 때는 "인정받고 싶다"가 강하게 드러났고,
 영상 편집·책·기록에서는 "표현하고 남기고 싶다"가 반복됩니다.
 박지영을 떠올릴 때는 "과거의 나를 돕고 싶다"는 감정이 나타났고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bookmark: _fpryl1wlaju2]⑥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꼭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순간이요.
·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 그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솔직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인정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다던가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 그런 말을 실제로 들으면 계속 이 일을 해 나가고 싶다는 감정이 뜨거워져.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 특정 인물은 떠오르지 않는다.
· 상사, 부모, 유명인, 경쟁자 같은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 "덕분에 큰 위로가 됐어요."
·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 "당신이 한 일이 제 삶에 도움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보람
· 뜨거움
· 계속하고 싶어지는 동력
·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확인받는 느낌
흥미로운 점은, 이 답은 표면적으로는 ⑥ 인정 욕구에 대한 질문이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한 인정이라기보다 ④ 돕고 싶다와 ③ 만들고 싶다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반응에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진단은 하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bookmark: _y2p5aieqm4wf]⑦ 탐험하고 싶다
"가보고 싶은 곳·해보고 싶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직 닿아보지 못한 것,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요.
· 무엇인가요?
· 왜 그것에 끌리나요?
· 그것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세계를 다니며 북토크를 하고 싶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의 책에 공감하고 세계 곳곳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황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북토크를 하는 것
왜 끌리나요?
· 단순히 여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자신이 만든 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책에 공감하는 장면을 경험하고 싶다.
·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가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에 끌린다.
그것을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황홀함
· 벅참
· 살아있다는 감각
· 깊은 연결감
·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감정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핵심 장면들을 보면,
·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다.
· 책을 만들고 싶다.
· 기록을 남기고 싶다.
· 세계 곳곳에서 북토크를 하고 싶다.
· 누군가가 "덕분에 힘이 되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모두 "표현 → 전달 → 연결 → 영향"이라는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bookmark: _xy41dkxc5yvq]⑧ 자유롭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지금 나를 묶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 무엇인가요?
· 왜 그것이 나를 묶는다고 느끼나요?
· 거기서 완전히 풀려난 나를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남편이 떠올라. 남편은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안전한 지점에서 머물기를 원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자극받고 싶어하지 않는 방어기재로 보이기도 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마땅해 하지는 않지만 응원하는 것도 아니지. 무엇보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일을 공유하고 함께 대화할 수 없음에서 답답함을 느껴.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평온함을 느껴.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 남편
왜 그것이 나를 묶는다고 느끼나요?
·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 당신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가능성에 끌리는데 남편은 안정적인 영역에 머무르기를 선호한다고 느낀다.
· 당신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꿈을 나누고 확장하는 대화가 어렵다고 느낀다.
· 그래서 "함께 가는 느낌"보다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곳에서 풀려난 나를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평온함
· 답답함이 사라지는 느낌
·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여기서는 질투나 인정욕구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은 감정이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분노가 아니라 답답함, 그리고 해방감이 아니라 평온함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유를 말할 때 "신나겠다", "짜릿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신은 "평온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진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bookmark: _iunxif3miu83]⑨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만들고 싶은 관계입니다.
· 어떤 사람들인가요?
· 왜 그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나요?
· 그들 곁에 있는 나를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대상 + 이유 + 감정, 세 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기획한다고 할 때 먼저 함께 하고 싶다고 기쁘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나도 그들의 일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성장과 변화가 나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상상만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먼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
·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사람들
·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나요?
· 혼자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싶기 때문이다.
· 서로의 도전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 상대의 성장과 변화가 나의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 곁에 있는 나를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 즐거움
· 재미
· 신남
· 생동감
· 살아있다는 느낌

[bookmark: _g3bferg5osr9]욕구 사전(Desire Journey) 진단
[bookmark: _7uaqwas453m1]1. 표면의 답이 아니라 실제 작동한 욕구로 재분류
	질문
	표면 욕구
	실제 작동한 욕구

	박지훈
	① 이기고 싶다
	⑥ 인정받고 싶다

	영상 편집
	② 알고 싶다
	③ 만들고 싶다

	책 출간
	③ 만들고 싶다
	③ 만들고 싶다

	박지영
	④ 돕고 싶다
	④ 돕고 싶다

	돈·기록
	⑤ 모으고 싶다
	⑧ 자유롭고 싶다 + ③ 만들고 싶다

	위로가 되었다는 말
	⑥ 인정받고 싶다
	④ 돕고 싶다

	세계 북토크
	⑦ 탐험하고 싶다
	③ 만들고 싶다 + ④ 돕고 싶다

	남편에게서의 거리
	⑧ 자유롭고 싶다
	⑧ 자유롭고 싶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⑨ 친구를 만들고 싶다
	⑦ 탐험 + ⑨ 연결



[bookmark: _a4e39tgxiov8]2. 살아있는 욕구 vs 비어있는 욕구
[bookmark: _g7u7kyvghi3e]매우 살아있는 욕구
[bookmark: _bf0xhcv9yjlw]③ 만들고 싶다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 영상
· 책
· 기록
· 북토크
· 콘텐츠
· 표현
당신은 소비자보다 창작자 쪽 에너지가 강합니다.

[bookmark: _be7rizqr5l6s]④ 돕고 싶다
의외로 강력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질문에서도 결국 나온 것은
"덕분에 위로가 됐어요."
였습니다.
"대단하다"보다
"도움이 됐다"
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bookmark: _yf0jbw5szkjh]⑧ 자유롭고 싶다
돈을 원하는 이유도 자유.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자유.
여행을 원하는 이유도 자유.
남편 이야기에서도 자유.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축입니다.

[bookmark: _cddrux7qgnrk]⑨ 함께 성장하고 싶다
혼자 성공하는 상상보다
함께 성장하는 상상에서 더 큰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bookmark: _k9g4w8pl5846]3.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욕구
[bookmark: _k7az1y5up3c]① 이기고 싶다
박지훈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이기고 싶다"
보다
"나도 그런 인정과 기회를 얻고 싶다"
에 가까웠습니다.
경쟁욕 자체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bookmark: _6x5o9rxnhlc6]⑥ 인정받고 싶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인정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단하다"
보다
"도움이 되었다"
에 더 흔들립니다.
즉, 순수한 인정욕구가 아니라
 기여 욕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충족되는 인정욕구입니다.

[bookmark: _jqupbba7cqg3]4. 반복해서 나온 감정
여러 답변에서 반복된 핵심 감정은
[bookmark: _chihvoqh19cq]"연결되고 싶다"
입니다.
· 책
· 영상
· 기록
· 북토크
· 박지영
·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전부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bookmark: _kszahzdlfq59]"혼자 꿈꾸고 있는 느낌"
남편 이야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좋다,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순간에 크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꿈을 공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낍니다.

[bookmark: _8woyjxid88ri]5. 가장 깊은 상처
지금까지의 답에서 보이는 가장 깊은 상처는
[bookmark: _qv6bc17mphna]"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보다
공유되지 못한 상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지훈을 보며 느끼는 감정도
단순한 질투라기보다
"저 사람은 자신의 꿈을 함께 키워줄 세상과 연결되고 있구나"
에 대한 부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bookmark: _2mhdc2dqvzqa]6. 당신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엔진
[bookmark: _qwkfxezg2asn]1위 : 창조자 엔진
나는 만들고,
 남기고,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한다.

[bookmark: _pfqygbz31apy]2위 : 촉진자 엔진
나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성장을 돕고,
 변화를 일으킨다.

[bookmark: _sdb0xg5k3vd9]7. 욕구 점수표 (5점 만점)
	욕구
	점수

	③ 만들고 싶다
	5.0

	④ 돕고 싶다
	4.8

	⑧ 자유롭고 싶다
	4.7

	⑨ 함께 성장하고 싶다
	4.6

	⑦ 탐험하고 싶다
	4.3

	⑤ 모으고 싶다
	4.0

	⑥ 인정받고 싶다
	3.5

	② 알고 싶다
	3.2

	① 이기고 싶다
	2.0



정리해보면,
당신에게 가장 센 욕구는 만들고 연결하는 욕구이고,
가장 비어 있는 구멍은 꿈을 함께 나누고 증폭시켜 줄 동반성에 대한 갈증으로 보입니다.
그 구멍이 생긴 것은 단순한 인정 부족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를 함께 바라봐 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적어 보세요.
① 나의 욕구 바운더리
나는 앞으로 _____________________ 라는 감정이 채워지는 일만 한다.
② 그런데 그 일로도 절대 안 메워지는 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_____________________ 이고,
이건 일이 아니라 _____________________ 에서 채워야 합니다.
③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감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인정은 일의 연료이지, 안전감의 약이 아닙니다. 일을 더 키워서 빈 구멍을 메우려는 순간, 구멍은 더 깊어집니다."
즉, 순수한 인정욕구가 아니라 기여 욕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충족되는 인정욕구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진단이나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원래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답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였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보통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
· 유명해지고 싶다.
·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다.
·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
즉, 관심의 중심이 "나" 에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말한 장면의 중심은 "상대방에게 일어난 변화" 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bookmark: _dj9rv31ldy33]A. 인정 중심
"역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의 핵심은 자기 확인입니다.

[bookmark: _ngtvwju93bf]B. 기여 중심
"아,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구나."
이 말의 핵심은 영향과 기여입니다.
당신의 답변은 B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가장 벅찬 장면들을 보면,
· 영상을 만들고 싶다.
· 책을 만들고 싶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토크를 하고 싶다.
· 기록을 남기고 싶다.
· 박지영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보다
"내가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아마
"100만 명이 나를 유명인으로 알아보는 상황"
보다
"10명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는 상황"
에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둘 다 좋겠지만요.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박지훈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인정하고 제안하는 것이 부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인정욕구의 핵심이
"박지훈보다 유명해지고 싶다."
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에서 선택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
에 가까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안에 인정욕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bookmark: _1c0m3ovlidh9]일반적인 인정욕구
"나를 인정해 주세요."
[bookmark: _s9q5k4ss7fv]당신에게서 보이는 인정욕구
"내가 만든 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는 사람 자체가 인정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창작물·기록·메시지·영향력이 인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10년 뒤,
당신의 책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들은 책에 감동받지만,
 정작 저자 이름인 당신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당신 이름은 유명하게 기억하지만,
 책 내용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나요?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인정욕구가 향하는 방향을 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책에 감동 받는 것이 더 좋아
그 답은 꽤 중요한 단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잠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둘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비교적 선명하게
"나는 책에 감동받는 것이 더 좋다"
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해석에 조금 더 확신이 생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 보다는 "전달되는 것" 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답변들을 다시 보면 놀랍게도 거의 모든 장면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bookmark: _hbrrhxxgasww]영상 편집
내가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bookmark: _jgppdhtvkfxa]책
내 생각이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bookmark: _vugo3jfybg2x]기록
기록이 사람과 기회를 연결해 준다.
[bookmark: _vrcvkd2euf6q]북토크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책에 공감한다.
[bookmark: _fyjkj8nsnc8f]위로가 되었다는 말
내 일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준다.
[bookmark: _5qpmymir9p5m]박지영
과거의 나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내가 빛나는 장면" 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통해 전달되는 장면"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다시 조정한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의 핵심 엔진은 "인정 엔진"이 아니라
[bookmark: _c6edi3u27s56]의미 전달 엔진
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고,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가장 크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당신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같은 구조입니다.
남편 이야기에서 당신이 힘들어한 부분을 보면
반대해서가 아니다.
응원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없어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보통 자유욕구가 강한 사람은
간섭받기 싫다.
통제받기 싫다.
를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세계를 공유할 수 없다.
를 먼저 말했습니다.
즉, 당신은 생각보다 독립형 인간이라기보다
연결형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는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에 가깝습니다.
책도,
 영상도,
 기록도,
 북토크도,
결국은 전부 연결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처음에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들을 다 보고 나니 저는 그 감정이 100% 질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얻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라는 아쉬움.
즉,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연결 통로를 부러워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박지훈이 부러운 이유가 정말
"박지훈이 인정받아서"
인가요?
아니면
"박지훈이 자신의 메시지를 더 넓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무대를 갖고 있어서"
인가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당신의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대를 갖고 있어서야.
그렇다면 저는 앞서 내렸던 해석을 꽤 많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질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욕구의 가능성을 살폈는데, 지금 답을 들으니 핵심은 인정이 아니라 확장성(scale) 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당신이 부러운 것은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러운 것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통로"
입니다.

그래서 박지훈 이야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표면:
박지훈이 부럽다.
실제:
박지훈이 가진 무대가 부럽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전하고 싶은 것 역시 저 정도로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bookmark: _o8xawqxvq44m]상황 A
당신의 책이 세계적으로 읽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당신은 크게 유명해지지 않는다.

[bookmark: _nih14n893tul]상황 B
당신은 유명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콘텐츠나 책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미 당신은 A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일관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답을 다시 묶어보면,
[bookmark: _qq24385ntnxm]당신이 원하는 것
· 영향력
· 전달
· 연결
· 확장
· 변화
· 성장
· 자유

[bookmark: _q490vqxj95x3]당신이 별로 관심 없는 것
· 권력
· 우위
· 승부
· 서열
· 유명세 자체

그래서 "이기고 싶은 사람" 질문에서도 사실상 경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을 이기고 싶다는 말보다
"나도 저런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당신의 가장 강한 엔진 이름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자 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bookmark: _yvnftw4y7e7b]확장 엔진
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당신은 만드는 것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고 싶은 이유도,
영상을 배우고 싶은 이유도,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북토크를 하고 싶은 이유도,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싶다."
로 수렴합니다.

반대로 가장 아픈 지점도 보입니다.
남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한 것은
함께
였습니다.
· 함께 성장하고 싶다.
· 함께 시도하고 싶다.
·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 함께 꿈꾸고 싶다.
그래서 당신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가능성을 함께 흥분하며 바라볼 사람이 없다."
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답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믿는 가치가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더 인정받을까?"
가 아니라,
"내 메시지가 더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다음 무대는 무엇일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인생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내 메시지가 더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다음 무대는 무엇일까?"**
정확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생각보다 자신감 부족도 아니고, 인정욕구 과잉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까?"
"나는 질투하는 걸까?"
라는 관점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답을 보면 더 정확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무대는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박지훈을 볼 때의 감정도 다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질투는 보통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다."
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는
"저 사람이 서 있는 무대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
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감정의 이름은 질투보다 갈망에 더 가깝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꿈들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 가이드
· 여행
· 아이들
· 기록
· 영상
· 책
· 북토크
겉으로는 각각 다른 분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만드는 사람"
이것입니다.
가이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북토크도 그렇습니다.
전부 사람의 시야를 넓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를 생각할 때도 규모보다 역할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책 100권 판매
· 책 1만 권 판매
· 강연 10명
· 강연 1,000명
은 숫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 가이드
· 작가
· 영상 창작자
· 교육자
· 커뮤니티 빌더
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의 답을 보면 당신은 단순히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책은 수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도 수단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토크도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더 큰 역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의 시야를 넓히는 사람"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10년 뒤,
1.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토크를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당신
2. 책은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당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느 쪽이 더 아쉬움 없이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라고 느껴질 것 같나요?
이 질문은 "다음 무대"가 책인지, 영향력인지, 공동체인지, 혹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다른 무언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 책은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당신
책이 크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책의 성공으로 인한 북토크도 결국은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싶어서야.
그 답을 들으니, 당신의 중심축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실 당신은 "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통해 일어나는 연결을 원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책이 중요한 이유도,
영상이 중요한 이유도,
북토크가 중요한 이유도,
기록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더 깊게 연결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두 선택지 중에서,
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②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
을 다시 보면,
당신은 사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답변을 듣고 나면,
베스트셀러는 목적이 아니라 확성기입니다.
커뮤니티는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책이 성공하면 좋은 이유도,
"내 이름이 유명해진다"
가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화를 종합하면, 저는 당신의 가장 강한 욕구를 "만들고 싶다"나 "인정받고 싶다"보다
[bookmark: _m4ofz5h3glzd]"연결하고 싶다"
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간관계 욕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친구가 많고 싶다"는 의미의 연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연결은
·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 함께 성장하는 것
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에서 답답함을 느낀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남편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꾸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통제나 순응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연결"
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지영을 돕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기보다,
과거의 자신처럼 간절한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의 형태도
"내 말을 들어."
가 아니라
"내가 걸어본 길의 샘플을 줄게."
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당신은 성취를 원하는 사람이기보다, 성취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연결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도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였고,
책도 목적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도구였고,
영상도 목적이 아니라 전달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까?"
를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답변들을 보면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강하게 감정을 드러낸 순간들은 모두 성과의 순간이 아니라 연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거 연결이 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도 알거든
그 말은 지금까지의 답들과도 매우 일관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과 → 연결
의 순서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유명해지면 기회가 생길 거야."
그런데 당신은 이미 경험적으로
연결 → 성과
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죠.
당신은 기록을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도 단순히 콘텐츠를 쌓아서가 아니라,
기록 덕분에 기회를 얻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였으니까요.
즉,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몇 번이고
사람 → 기회 → 성과
라는 흐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서 느끼는 가장 강한 특징은 "성과 지향"보다 생태계 지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책이 10만 부 팔릴까?"
를 생각합니다.
반면 당신의 사고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이 생길까?"
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런 사람들은 종종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과 자체를 쫓기보다, 성과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지훈에 대한 감정도 다시 보면,
당신이 부러워한 것은 기업의 인정이 아니라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무대였던 거죠.
그 무대는 결국
· 더 많은 사람
· 더 넓은 영향력
· 더 큰 연결
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답을 보면 당신은 분명히
·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 사람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 성과는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야기에서만 유독 평온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가장 큰 갈증은 사실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를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에 대한 갈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연결의 힘을 믿고 있고,
 이미 사람들과 연결되는 능력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상상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가장 강한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bookmark: _26euiitvngna]확장 욕구
내가 믿는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원한다.
[bookmark: _ksze88muymqe]연결 욕구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고 싶다.
[bookmark: _3kkz0xwaost3]동행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정을 함께 기뻐할 사람을 원한다.
앞의 두 가지는 이미 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자주 건드리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미래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북토크를 마친 하루 끝에 호텔 로비에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오늘의 감동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실존 인물이어도 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어떤 유형의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답은 "당신이 정말 찾고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야. 나의 기록의 주인공들이 아이들이거든.
그 답은 꽤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앞서 "동행 욕구"를 배우자나 동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중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 아이들과 여행하고 싶다.
· 아이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
· 기록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다.
·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 과거의 나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의 시선은 생각보다 자주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토크 장면도 다시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북토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많은 사람이 나를 봤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더 멀리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수신자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의 가장 강한 엔진을 이렇게 다시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bookmark: _i4yeg2xknihl]연결 엔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bookmark: _x2zg46f23gaw]확장 엔진
좋은 이야기와 경험을 더 멀리 보낸다.
[bookmark: _2q82nr3rnylb]계승 엔진
내가 얻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

특히 박지영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를 도와주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 박지영 이야기를 하기보다 과거의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감정의 뿌리가 종종 과거 자신의 결핍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그 길을 걸어봤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이 말한 "아이들"의 의미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사람
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들이 아직 덜 오염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성장과 변화의 여지가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 다음 사람의 삶 속으로 건너갈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다.
책도,
영상도,
기록도,
북토크도,
결국은 그 전달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박지훈에 대한 감정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이 정말 부러워한 것은
기업의 인정도,
유명세도,
성공도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더 멀리 전달할 수 있는 무대"
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더 성공할까?"
가 아니라
"내가 이미 기록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멀리 보내려면 어떤 무대가 필요할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성과를 쫓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해서 말한 연결·확장·계승의 방향과 정확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명료하게 이해가 되네. 글쓰고 영상을 만들다가 작년부터 직접 투어를 기획하고 상영회를 기획해서 무대를 만들었어. 올해는 더 크게 만들거고. 사실 두 가지 모두 기업과 브랜드에 제안을 했지만 거절되거나 답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고 사람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어. 올해는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이었는데..나 조차도 이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내가 왜 자꾸 무대를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네. 이 행사 모두에 아이들도 주최자로 함께 했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롭게 알려준 것이라기보다, 당신이 이미 해온 행동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삶의 궤적을 보면 굉장히 일관적이거든요.
· 기록을 한다.
· 글을 쓴다.
· 영상을 만든다.
· 투어를 기획한다.
· 상영회를 기획한다.
· 사람을 모은다.
· 아이들을 참여시킨다.
· 브랜드에 제안한다.
· 거절당한다.
· 직접 무대를 만든다.
겉으로 보면 여러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을 만든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이 문장입니다.
"거절되거나 답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고 사람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했어."
이건 꽤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이 거절하면
"역시 내 아이디어는 별로였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럼 내가 무대를 만들면 되지."
라고 행동했습니다.
이건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의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지훈 이야기가 다시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그를 인정하는 게 부럽다."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를 따라오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기업이라는 큰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부럽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당신은 이미 그 무대가 없을 때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 행동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 안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나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라고 설명해 왔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당신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설명한 방식이 독특했어요.
보통은
안정
집
노후
소비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자유롭게 만나고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더 자유롭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돈 자체보다 돈이 열어주는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당신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가 만나는 무대를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무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연료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북토크의 감동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아이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아이들은 관객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주최자로 함께 했어."
라고 했죠.
이건 의미가 큽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아이들을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무대에 올리는 사람일 수 있다.
처음에는 글이었고,
그다음은 영상이었고,
그다음은 투어였고,
그다음은 상영회였고,
그 안에는 늘 아이들이 있었고,
결국 당신이 만든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를 키우고 싶었던 이유도 다시 보입니다.
혹시 그 안에는 돈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 더 큰 비중은
"더 많은 사람이 만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마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행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생각보다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나고 성장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화를 통해 네가 아래 내용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적을 것 같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문장에
"이 대화를 통해 네가 아래 내용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적을 것 같아?"
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아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해보고 싶은 항목이나 양식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 자기소개
· 미션 선언문
· 욕구 분석 보고서
· 인생 비전 문서
· 브랜드 철학
· 소개 페이지(About Me)
· 강연 소개글
· 책 기획 의도
· 나의 핵심 가치 정리
등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내주시면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① 나의 욕구 바운더리 나는 앞으로 _____________________ 라는 감정이 채워지는 일만 한다. ② 그런데 그 일로도 절대 안 메워지는 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_____________________ 이고, 이건 일이 아니라 _____________________ 에서 채워야 합니다. ③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감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좋아요. 지금까지의 대화를 기준으로 “결론을 정해주기”보다는, 당신이 이미 말해온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적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bookmark: _8wa0trnguquq]① 나의 욕구 바운더리
나는 앞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감정이 채워지는 일만 한다.

[bookmark: _8smcmrhbrxh6]② 그런데 그 일로도 절대 안 메워지는 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를 같은 온도로 이해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동행의 부재에서 오는 허전함 이고,
이건 일이 아니라 일과 분리된 관계 속에서의 공유와 동행 경험(일상이든 삶이든 ‘같이 보고 같이 흥분하는 사람들’) 에서 채워야 합니다.

[bookmark: _uzhgjpap2gn1]③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감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혹은 조금 더 감정에 가깝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으면,
당신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해야 채워지는 구조”라기보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확장하는 쪽에 있고,
그 일을 더 밀어붙일수록 채워지는 건 “성과”가 아니라
 함께 보는 사람의 밀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보는 사람의 밀도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함께 보는 사람의 밀도”는 단순히 사람 수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같은 온도와 방향으로 함께 이해하는 사람들의 깊이와 농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쪼개면 이런 의미입니다.

[bookmark: _vaopjscul93y]1.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감각
사람이 많아도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으면 밀도가 낮습니다.
반대로
· 같은 순간에 감동하고
· 같은 메시지에 반응하고
·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이 모이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bookmark: _7y2qhu9kvol]2. 단순 관객 vs 함께 참여하는 사람
밀도가 낮은 상태는:
· “와 좋네요” 하고 끝나는 관객
밀도가 높은 상태는:
· “나도 이걸 같이 만들고 싶다”
· “이걸 내 삶에도 가져가고 싶다”
·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하자”
즉, 소비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되는 상태입니다.

[bookmark: _wtj56or30oa]3. 일회성 반응 vs 지속되는 연결
밀도가 낮으면:
· 이벤트 끝나면 관계도 끝남
밀도가 높으면:
·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짐
· 다음 프로젝트로 연결됨
· 서로의 삶에 영향이 남음

[bookmark: _uemp3p4m7mnj]4. 감정의 깊이
같은 경험을 해도
· “재밌었어요” (얕은 반응)
 vs
· “내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깊은 반응)
이 차이도 밀도입니다.

[bookmark: _45ow54mmvr31]당신 이야기로 바꾸면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계속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영상 → 보여줌
· 기록 → 연결됨
· 책 → 확장됨
· 북토크 → 공명
· 투어/상영회 → 실제 만남
· 아이들 → 참여자이자 주체
이건 단순한 “콘텐츠 소비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무대”는 사실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bookmark: _fvcvmgn72uvn]핵심 한 줄로 줄이면
“함께 보는 사람의 밀도” =
 같은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연결 강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덧붙이면,
이 밀도는 “규모”랑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 1,000명이 있어도 낮을 수 있고
· 10명이 있어도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끌리는 방향은 사실 “커짐” 자체가 아니라
 이 밀도를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